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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용

제 목 다음 빛을 위하여

내 용

눈을 스치는 단 한 장의 그림에도 

누군가의 삶과 새벽이 머물러 있다.

짧은 음악 한곡에도 

수많은 인고의 시간이 흐른다

빛 하나가 종이 위에 내려앉고 

한 사람의 밤이 그 곁에 머문다

손끝을 떠난 숨결은 

보이지 않는 결을 남긴다

허락은 닫힌 문이 아니라

서로의 창을 여는 열쇠이고

존중은 메아리처럼 돌아와

새로운 노래의 새벽을 밝힌다

잠시 걸음을 늦추자

보이지 않는 시간의 무게를 기억하며

다음 빛이 피어날 자리를 위하여


